
2022년 (사)한국의학물리학회 회장 신년사

(사)한국의학물리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6대 학회장인 이세병입니다.

2022년 새해도 회원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15대 회장 및 임원진의 헌신적인 노력

과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로 2020년에 한국의학물리학회 30주년 행사와 2021년에 제9회 한일

의학물리학회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16대에는 그동안 비대

면 행사로 소원했던 회원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한국의학물리학회의 위상을 높이고 새롭게 

발전하는 미래기술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학회로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운영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학물리학회 회원 간의 교류 확대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봄, 가을로 진행되는 정기학술대회의 프로그램을 기존의 학술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학회 위

원회의 워크숍, 학회연구회 미팅, 의학물리와 관련된 유관 업체들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연

계시켜 학회 회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

구회의 행사나 임상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학회 소규모 행사로 지방에서 개

최 할 수 있게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회원의 학회행사 참여기회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

다.    

두 번째로는 유관 학회와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방사선종양학회와는 교육 프로그램 및 정도관리 프로그램을 협력하는 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한방사선치료학회와는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예정입니다.  대

한방사선방어학회에는 정기학회에 의학물리 관련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 할 계획

이며 그 밖에 대한의학회, 방사선기술연합회 등 국내 유관학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

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미국의학물리학회(AAPM)와 작년부터 시작한 연례학술대회의 프로

그램 참여 및 재미한인의학물리모임(KAMPiNA)와의 교류도 확대 할 예정이며 일본의학물리학

회(JSMP)와 정기학술대회 때의 소규모 교류 프로그램도 개발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의학물리학회 및 회원의 위상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의학물리자격증관련 KMPCB와의 동등자격의 정식자격으로의 전환 및 자격증 시험운영 

단일화 관련 논의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의학물리 자격증의 법제화 관련해선 단기

간에 달성하긴 어렵겠지만 밀접한 유관 학회들과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편집위원장 및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학회의 학술지인 PMP의 

KCI 등재지 성과를 이루었으며 앞으로 SCI의 등재로의 목표를 향한 회원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회 홈페이지 꾸준한 개선 

및 유관 학회의 참여를 통한 의학물리학자의 정체성 및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AI의료기술 및 입자치료 보급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최근의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의 의료계 도입과 변화는 의학물리 분야에 필연적일뿐만 

아니라 의학물리학자가 최 일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입자치료기의 국내 도입도 최근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하 연구회 및 유관기

업들과 협력을 통하여 학회회원들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학회회원들의 의견수렴 창구의 상시개설 및 정관수정의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 2대에 걸쳐 학회정관의 꾸준한 수정노력이 있었지만 학회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의 수렵

에 어려움과 사소한 오해로 아직까지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정관

상에 수정이 필요한 항목들도 있고 논의를 통해서 개정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꺼

번에 모든 사항의 개정이 어렵다면 시급한 사항부터 먼저 처리하더라도 이번 임기기간 동안

에는 꼭 개정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도 학회 홈페이지에 상시 개설하여 정관 수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도

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16대 임원진은 2년의 임기 동안 한국의학물리학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

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회원님들의 많은 제안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3일

(사)한국의학물리학회 회장 이세병           

                                                                      

  




